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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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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통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0
대 이상의 직장인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창업의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을 하였으며,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고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업가 정신은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향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특성 중 외향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향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미래 창업
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역량을 검증하고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o analyze what factors influenc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s. So,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74 
employees in their 30s or older.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validity. In 
addition,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relationships with variables, finally,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moderating social networks in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study found that, firstly, Entrepreneur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xtroversion, achievement desire, self-efficacy, social network,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roversion. Second, The extroversion of personal 
characteristic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chievement desire, self-efficacy, social network,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roversion. Introversion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chievement desire, self-efficacy, social network,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self-efficacy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network and entrepreneurship. Third, social networks
have been shown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Reflecting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 expect that those preparing for future start-ups will
be a meaningful reference to validate their capabilities and start them.

Keywords : Entrepreneurship, Person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Intention, Social Network,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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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한국 경제가 어둡고 깊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면서 좀처럼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는 추세
이다. 통계청(2019)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업자의 
수는 1년 전보다 20만4천명 늘어난 122만4천명이다. 같
은 달 기준으로 2000년 123만2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줄었지만 40대 이상에
서 증가하였고 특히 50대 증가폭은 4만8천명, 60세 이
상은 13만9천명에 달했다. 한국 경제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50대 수십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한 것
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40대 이상 직장인들
의 정리해고, 희망퇴직, 조기 퇴직 및 노후 불안감이 커짐
과 동시에 그에 따른 문제 해결책으로 창업이 대두되고 
있다. 창업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고 특히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을 통해 경제의 건전성에 공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경
쟁력을 강화시킨다[1]. 영국의 런던 경영대학원과 미국의 
Kauffman 재단 연구소, Babson College가 중소기업
의 창업활동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공동연구한 발표에 
의거하여 창업활동과 경제성장 간에 높은 수준의 양(+)
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2].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활력의 부흥을 위해서 
예비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3].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
나, 기업가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
지는지에 달려있다. 창업은 반드시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
라 기업가의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창업
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4-5]. 
창업의도에 대한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국
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 과학과 심리학 기반의 접근으로[6] 성공하는 기업가
의 인적 특성, 창업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
람들과의 차이점 등을 연구 하는 흐름이 많았지만[7] 창
업의도의 사회적 네트워크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단순히 기업가 개인의 역량 뿐 아니라 기
업의 성장을 돕는 외부 환경적 요소(사회적 네트워크)를 
이해하여 행동과학적 연구와 환경차원의 연구가 동시에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개인적 특성
과 기업가 정신이 그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상관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두 변수들 간의 관계에
서 이들의 창업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의 역할을 규명하고자한다.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 되지 
않은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조절효과를 통해 현실적인 창업의도 향상방안
을 제시할 수 있겠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서 조기 퇴직 
등에 대하여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직
장인들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어떠한 요인으로 창업의
도를 가지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기업가 스스로의 역량을 판단하게끔 도와주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자가진단을 내리
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2.1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창업을 시

작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단계이다[8]. 창업의
도는 개인의 창업의사 결정과 행동의 전제조건이라 하였
고[9], 또한 개인의 창업에 대한 관심으로 행동을 유발하
게 하는 심리적 상태이며 창업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개
개인의 노력을 뜻한다[10]. 이지우[11]는 국가 혹은 지역
경제는 조직이 자기 쇄신 특성을 갖추고 침체로부터 벗
어날 수 있는 회복력의 뼈대를 쌓기 위해서는 창업의도
를 갖고 있는 예비 기업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성취의지와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 등의 심리 특성요인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기업가 정신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기업가 

정신이 있다.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가 정신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가 정
신(entrepreneurship)은 무로부터 유의 비전을 창출하
는 일렬의 과정이고[12] 보통 기업가의 자질이나 특성을 
의미한다[13].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
을 정리해보면, 전략, 가치, 개인특성, 문화, 경력, 구조 
등을 들 수 있다[14]. 많은 학자들이 기업가 정신의 개념
의 구성요소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적
으로 기업가 정신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
태이다[15-17].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3가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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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를 받아들여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구분
하고 구체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2.2.1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risk-taking intention)은 위험을 평가절

하거나 위험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성향을 뜻한다[18]. 
즉, 새롭게 급변하는 환경에 맞서 모험정신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기회를 추구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
한다[19]. Stewart와 Roth[20-21]의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가는 관리자보다 위험감수성 성향이 더 큰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창업한다는 것은 비구조
적인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위험감수성향이 작은 사람들
보다 위험감수성향이 큰 사람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의미
이다.

2.2.2 혁신성
혁신성(innovativeness)은 새로운 행동방식을 추구하

는 개인의 관심과 의지를 의미한다[22]. 혁신은 1934년 
슘페터(schumpeter)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물적, 인적 요소와 힘을 새롭게 합
치는 것이라 하며 이것은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하
였다[23]. 이에 혁신성은 곧 기업가 정신의 원형이라 말
할 수 있다. 김오순 외2인[24]의 한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업가의 혁신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효
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중소규모외식업체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도 혁신성과 진취성은 경영자의 주관적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5]. 강
재학 외1인[26]의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성이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3 진취성
진취성(proactive personality)은 시장 내 경쟁자에 

대해 우월한 성과를 창출하려는 의지와 또한 적극적 경
쟁의지와 더불어 시장 내 지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
적으로 도전하는 자세이다[27]. 진취적 성격이 기업가에
게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
어서 기업가는 스스로 비전을 가지며 전략적으로 사고하
며 환경에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28]. Becherer
와 Maurer[29]의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 의하면, 진취적 성향은 기업과 개인의 기업가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의 사업체를 창업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그렇지 않
은 개인들보다 진취성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
의 관리자 및 상속자보다 진취적 성향이 더 높았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활발히 진행 되어 왔는데[30],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를 이
루고 있다. 조범근[31]의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
도 사이의 정적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유민형[32]의 연구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고 있
는 위험감수성, 혁신성 및 진취성이 청소년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취성과 창업의도 사이
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에서 진취성이 부(-)의 회귀계수
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다. 통계적으로는 매우 유의한 결
과를 보여주지만 창업의도에 역효과를 나타내므로 층별
(성별/연령)하여 재분석한 결과 39세 남성 이하(청년창
업가)에서 진취성이 정(+)의 회귀계수로 매우 유의하고 
정도 높은 함수식이 도출되었다[33].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3 개인적 특성
기업가 정신과 아울러,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

른 요인으로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
고 있다. 중소규모의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은 창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소유주, 경영자 
역할이 창업을 결심하는 단계부터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
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4-36]. 
개인적 특성의 학계의 공통된 견해는 ‘개인차’와 ‘일관성’
이다[37]. 이는 개인적 특성을 정의할 때 개인차의 의미
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적 특성 연구를 통해서
만 타인과 구분되는 특정 개인의 우수한 자질과 우성이 
더욱 분명해 질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 양식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일정한 반응 
양식을 보인다[37]. 본 연구에서는 최윤정[37]의 선행연
구를 기초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의 요소를 외향성, 내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다.

2.3.1 외향성과 내향성
융[38]은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이 객관적 상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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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되는 외향적 태도가 생활의 일정한 패턴을 이루는 
것을 외향성(extroversion)이라 하였다. 반대로 내향성
(introversion)은 조용하고 신중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
해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유형이다. 대학생의 성격 
유형 및 직업희망 유형에 따른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연
구한 김혜선[39]은 외향적인 성격유형을 가진 학생이 창
업에 대한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 모험적인 
상황에 더 익숙하다는 연구가 있었다[40]. 이는 앞서 언
급하였던 기업가 정신의 위험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창업
의도가 높다 라는 가설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외향적 
성격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창업에 대
해 더 긍정적이고 직접 체험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외향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향성 또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
람들에 비해 적응이 상대적으로 느리나 점차 빠르게 학
습이 진행되고,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좀처럼 포기 하지 
않으며 규칙의 제시 및 소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다[41]. 내향적인 사람이 자신의 창의력과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업종의 창업이라면 성
공적으로 창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3.2 성취욕구
성취욕구(desire for accomplishment)는 장애를 극

복하고 높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 어려운 과제도 
포기하지 않고 숙달하려는 욕구, 타인과 경쟁하고 이기려
는 욕구이다[42].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
에게 일어난 상황에 스스로 책임지는 성향이 크고, 도전
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세운다. 또한 예측 가능한 위험을 
감수하며 결과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을 진다. 창업의도가 
높은 사람들인 경우 높은 성취욕구를 갖고 있으며 위험
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크게 나타난다[6]. 창업자의 심리
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취욕구에 초점을 둔 정용회[43]의 
연구는 성취욕구가 창업가적 직업을 선택하게끔 만든다 
하였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직장인을 대
상으로 대한민국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을 밝히
고 창업동기와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규
명한 윤남수[44]의 연구에서도 창업동기 요인 중 성취욕
구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수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45].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
수록 환경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창업 또한 기회의 한 부분으
로 간주 될 수 있다.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46], 창업 프로세스에서 수없이 부딪치는 역경들을 바람
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도록 돕는 요인이 된다[47]. 특
히 기업가의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높은 신념과 강한 자신감
으로 구체적인 창업계획을 세우며 창업활동을 하는 것으
로 인지 된다[48]. 유사하게 이지우[11]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기업가는 창업에 필요한 과업을 익히
고 숙달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의
도의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였다.

2.4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창업을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세력이 존재하는
가의 유무를 들 수 있다[49-50]. 창업을 시작하고 유지하
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인과관계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기업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연적이
다[51]. 사회적 네트워크(social-network)는 통상적으
로 ‘인맥’으로 표현되는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나타내고, 
사회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결합된 집합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관련 연구 분야에서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꾸준
히 연구되어 왔다[52]. 사회적 네트워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련의 네트워크 과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
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53-54].

오경희[55]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취
욕구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도를 높이
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한 유대가 약한 유대보다 
창업의도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56]. 더불어 박욱열[57]은 창업환경요인 중 개인 네트워
크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기업
들은 필요한 자본 확보를 위해 그들이 속하는 네트워크
의 종류와 규모를 늘리고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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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혁신적 지식과 기술을 익
혀 기업이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대처하고 성공
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기업가 정신·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관계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효과를 
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가설1, 기업가 정신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 개인적 특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3, 창업가 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할 것이다.
가설4,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내 30대 이상의 직장인이며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2019년 2월 25일까지 
375부의 설문을 수거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
부를 제외한 총 374부의 설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
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연령 범위는 만 30세∼만 66세이며 평

균(표준편차) 연령은 만 41.29세(9.30세)인 것으로 나타
났고 그 이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
였다. 성별은 남성 241명, 여성 133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학력은 고졸 이하 19명, 전문대 졸업 33명, 4년제 졸
업 232명, 대학원 이상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 59명, IT 33명, 서비스 87명, 유통 45명, 소매 4
명, 기타 1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급여는 200
만원 미만 23명, 200∼300만원 미만 70명, 300∼400만
원 미만 99명, 400∼500만원 미만 59명, 500∼600만원 
미만 33명, 600만원 이상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374)

division N %

sex
male 241 64.4

female 133 35.6

level of 
education

below the high school 
diploma 19 5.1

a graduate of a college 33 8.8
a graduate of a university 232 62.0

beyond graduate school 90 24.1

type of 
business

manufacturing industry 59 15.8

IT 33 8.8
service 87 23.3

Distribution 45 12.0
retail 4 1.1

etc 146 39.0

monthly 
average 
salary

less than 2 million won 23 6.1

2~3 million won 70 18.7
3~4 million won 99 26.5

4~5 million won 59 15.8
5~6 million won 33 8.8

6 million won or more 90 24.1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하위요인이 있는 기업
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 척도는 타당도 확보를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독립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에 의한 요인추출방법과 요인의 해석을 단
순화하는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4이상이면 해당 요인에 속하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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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Measurement 
question

Factor 
load

capacity 

Eigen 
value

varian
ce(%)

Cron
bach’
s α

Desire
 for

accomplis
hment

Personal 
characteristics9 .658

3.14 18.49 .84

Personal 
characteristics15 .649

Personal 
characteristics10 .644

Personal 
characteristics12 .641

Personal 
characteristics13 .625

Personal 
characteristics14 .600

Personal 
characteristics11 .578

Self-
efficacy

Personal 
characteristics19 .697

1.94 11.41 .78

Personal 
characteristics18 .683

Personal 
characteristics16 .658

Personal 
characteristics17 .550

Extroversi
on

Personal 
characteristics1 .781

1.83 10.76 .76

Personal 
characteristics2 .736

Personal 
characteristics4 .515

Personal 
characteristics3 .482

Introversio
n

Personal 
characteristics8 .724

1.38 8.14 .73
Personal 

characteristics7 .711

Cumulative Variance (%) 48.79

KMO measure .854 

Bartlett’s Sphericity Test X2(136)=2228.82(.000)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ersonal 
Characteristics Scale

3.3.1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58], 이춘우

[17], 박상용[59], Dess[60], 강병오 등[61]이 사용한 기
업가 정신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혁
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
은 3문항씩 총 9문항이며 총점의 범위는 9∼4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가 정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정용[62]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80∼.83
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정신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 정신 3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 측도값은 .854로 최소 기준치인 .6[63]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문항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
의 여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Approximated-X2=932.05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집된 자료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
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는 혁신성 .71, 위험감수성 .78, 진
취성 .69로 산출되었고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actor Measurement 
question

Factor 
load

capacity 

Eigen 
value

varia
nce(%

)

Cron
bach
’s α

Risk-taking
intention

Entrepreneurship5 .771

1.76 22.01 .78Entrepreneurship4 .714

Entrepreneurship6 .590

Proactive 
personality

Entrepreneurship8 .747

1.44 18.04 .69Entrepreneurship7 .622

Entrepreneurship9 .451

Innovative
ness

Entrepreneurship1 .958
1.31 16.31 .71

Entrepreneurship2 .430

Cumulative variance (%) 56.37

KMO measure .825 

Bartlett’s sphericity test X2(28)=932.05(.000)

Table 2. Validity and Reliablity of Entrepreneurship 
Scale

3.3.2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윤정[37]이 여러 선

행연구를 토대로 제작한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사
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외향성, 내향성,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
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
다)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고 총점의 범위는 19∼95점이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격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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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외향성 .90, 내
향성 .84, 성취욕구 .89, 자기효능감 .91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
다. 분석결과, 개인적 특성 5번과 6번 문항의 요인 부하
량이 .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제거하고 다
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 측도값은 .854로 최소 기준치인 .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문항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의 여
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Approximated-X2=2228.82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
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집된 자료와 측정항목은 요인분
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는 외향성 .76, 내향성 .73, 성취욕
구 .84, 자기효능감 .78로 산출되었고 측정항목들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
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3.3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하여 윤방섭[64]과 민

향옥과 김동주[65]의 연구를 토대로 김은경[67]이 제작
한 사회적 네트워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
는 단일요인이며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은경[66]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1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3.4 창업의도
창업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inan과 Chen[67]의 창

업의도 설문(Entrepreneurial Intention Questionnaire, 
이하 EIQ)을 김지혜[6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
항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
렇다)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6∼30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
혜[68]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4 최종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문항은 Table 4과 같다.

3.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하위요인이 
있는 기업과 정신과 개인적 특성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
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
째, 창업의도에 따른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가

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변인의 왜도 범위는 -.44
∼.30, 첨도 범위는 -.53∼1.33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
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10보다 작으므로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69].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
다. 분석결과, 기업가 정신은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
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향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
향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성은 성
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네트
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네트워크는 창업의도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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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ubfactor Question Contents reference

Entreprene
urship

Risk-taking
intention

I enjoy adventures and quaint experiences with risk factors.

[58]
[17]
[59]
[60]
[61]

I make bold decisions at the risk of uncertainty.
I want to do my business even if there is a risk.

Proactive 
personality

I always want to do better than others.
I really want to solve it, even if it's difficult

I can change anything if I want to.
Innovativen

ess
I am very creative and creative.

I am interested in developing a new solution to the problem.

Personal 
characterist

ics

Desire
 for

accomplish
ment

I am willing to take charge of the work.

[37]

I don't give up until work is done.
I do my job on my own without a supervisor.
I take some risk to improve my performance

I try to improve my work performance more than before.
I try to do my job better than my colleagues.

I don't avoid being held responsible for anything other than my present responsibilities.

Self-
efficacy

I think I have sufficient qualifications to carry out my current tasks.
I can handle all of the tasks given to me by my ability.

I feel that my ability and knowledge are equal or superior to my colleagues.
I think I have the necessary technical knowledge to handle my new task.

Extroversio
n

I am easy to talk to or get acquainted with the first person I see.
I tend to act vigorously even when there are a lot of people I do not know.

I tend to talk to people around me immediately if there is something sad or joyful.
I often hear stories that are active and active.

Introversio
n

I get shy easily when I go to places where there are many people.
I hesitate a lot to adjust to a strange environment.

Social- 
network

Social- 
network

I have people who can get advice or help in connection with start-ups.

[64]
[65]
[66]

I have people who can share my concerns about start-ups.
I have friends or seniors who can rely on me if something difficult happens in the start-up process.

I am well aware of the successful start-up around.
If I start a business, there are people who know enough to be a model among those who know well.

One of my close friends is a successful start-up.

Entreprene
urial- 

Intention

Entreprene
urial 

Intention

I'm ready to do anything to be a start-up (or a businessman).

[67]
[68]

My professional goal is to be a start-up (businessperson).
I will make every effort and effort to start a business.

I'm seriously considering starting a business.
I have a strong idea to start a business someday.

I think that entrepreneurship is the starting point of my career.

Table 4.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N=374)

Entreprene
urship

Innovative
ness

Risk-taking
intention

Proactive 
personality

Extrover
sion

Introver
sion

Desire for
accomplish

ment

Self-
efficacy

Social 
network

Entrepren
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1
Innovativeness .77*** 1

Risk-taking intention .87*** .51*** 1
Proactive personality .78*** .48*** .47*** 1

Extroversion .35*** .25*** .28*** .32*** 1
Introversion -.20*** -.21*** -.17** -.12* -.47*** 1
Desire for

accomplishment .64*** .47*** .47*** .63*** .25*** -.19*** 1

Self-efficacy .46*** .44*** .28*** .45*** .20*** -.15** .46*** 1
Social network .49*** .35*** .45*** .36*** .22*** -.20*** .40*** .40*** 1
Entrepreneurial 

Intention .62*** .45*** .59*** .45*** .21*** -.12* .41*** .35*** .55*** 1

Average 3.55 3.53 3.04 3.82 3.32 2.69 3.77 3.54 3.37 2.98
Standard Deviation .57 .76 .87 .62 .70 .83 .53 .62 .84 1.03 

*p <.05, **p <.01, ***p <.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직장인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 효과

505

4.2 창업의도에 따른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 사
회적 네트워크의 차이 검증

창업의도에 따른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 사회적 네
트워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
시하였다. 창업의도는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Table 6에 제
시한 바와 같이 창업의도에 따른 기업가 정신, 외향성, 성
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의도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기업가 정신,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
능감,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내향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Group N M±SD t(p)

Entrepreneurship low 176 2.79±.47 -10.83***

(.000)high 198 3.32±.48
Extrover

sion
low 176 3.19±.75 -3.51**

(.001)high 198 3.44±.64
Introver

sion
low 176 2.77±.90 1.77

(.080)high 198 2.62±.75
Desire for

accomplishment
low 176 3.60±.56 -5.95***

(.000)high 198 3.92±.45
Self-

efficacy
low 176 3.40±.61 -4.25***

(.000)high 198 3.67±.61

social network low 176 2.97±.87 -9.54***

(.000)high 198 3.72±.63
**p <.01, ***p <.001

Table 6. The difference of each variable according 
to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4.3 조절효과분석
4.3.1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

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표준화한 독립변인과 조절변
인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 정신의 하위
요인인 혁신성(β=.27, p<.001), 위험감수성(β=.41, 
p<.001), 진취성(β=.28, p<.001) 모두와 조절변인인 사
회적 네트워크는 창업의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가 정신이 높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업가 정신의 하위요인과 사회

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Variable B SE β VIF F R2

Gender -.56 .12 -.26*** 1.27

13.88*** .159

Age .02 .01 .14** 1.20
Education .01 .07 .01 1.08
Working 
Industry -.02 .03 -.03 1.08

Salary .08 .04 .13* 1.45
innovativenes

s(A) .28 .05 .27*** 1.23
35.14*** .402

social 
network(B) .42 .05 .40*** 1.29

A .28 .05 .27*** 1.24
30.66*** .402B .42 .05 .40*** 1.29

A×B -.00 .04 -.00 1.04
risk-taking 
intention(A) .43 .05 .41*** 1.36

45.78*** .467
social 

network(B) .34 .05 .33*** 1.38

A .42 .05 .41*** 1.38
40.29*** .469B .35 .05 .34*** 1.44

A×B .05 .04 .05 1.07
proactive 

personality(A) .29 .05 .28*** 1.18
35.77*** .406

social 
network(B) .40 .05 .39*** 1.33

A .29 .05 .28*** 1.18
31.56*** .409B .40 .05 .38*** 1.33

A×B .05 .04 .05 1.01
*p <.05, **p <.01, ***p <.001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4.3.2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
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업종, 월 평균 급여)을 통제변인으
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표준화한 독립변인과 조절변
인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 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분
석에서는 조절효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기울기
분석(simple slope test)을 적용하여 Fig. 2∼3에 도식
화하였다.

외향성·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외향성(β=.12, 
p<.01)과 사회적 네트워크(β=.44, p<.001)가 창업의도
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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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외향성이 높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향
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내향성·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β=.47, p<.001)가 창업의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 내향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항은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성취욕구·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성취욕구(β
=.20, p<.001)와 사회적 네트워크(β=.41, p<.001)가 창
업의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는 성취욕구가 높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성취욕구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항 (β=.09, 
p<.05)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취욕구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 (a)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낮을 
때는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미세하게 높아지
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을 때는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하는 폭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
(β=.17, p<.001)과 사회적 네트워크(β=.41, p<.001)가 
창업의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는 자기효능감이 높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성취욕구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항(β
=.11, p<.05)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취욕구와 창
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 (b)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
가 낮을 때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미세하
게 높아지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을 때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하는 폭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Variable B SE β VIF F R2

Gender -.56 .12 -.26*** 1.27

13.88*** .159

Age .02 .01 .14** 1.20
Education .01 .07 .01 1.08
Working 
Industry -.02 .03 -.03 1.08

Salary .08 .04 .13* 1.45
Extrover
sion(A) .12 .05 .12** 1.08

28.74*** .355social 
network(B) .46 .05 .44*** 1.28

A .12 .05 .11* 1.09
25.52*** .359B .46 .05 .44*** 1.28

A×B -.06 .04 -.06 1.03
Introver
sion(A) -.01 .05 -.01 1.07

27.09*** .341social 
network(B) .49 .05 .47*** 1.24

A -.00 .05 -.00 1.07
23.79*** .343B .48 .05 .47*** 1.25

A×B .04 .04 .04 1.02
Desire for
accomplish

ment(A)
.21 .05 .20*** 1.24

31.21*** .374
social 

network(B) .42 .05 .41*** 1.34

A .22 .05 .21*** 1.26
28.10*** .381B .42 .05 .40*** 1.34

A×B .08 .04 .09* 1.03
Self-

efficacy(A) .17 .05 .17*** 1.24
29.87*** .364social 

network(B) .43 .05 .41*** 1.37

A .18 .05 .17*** 1.24
27.29*** .374B .44 .05 .42*** 1.38

A×B .09 .04 .11* 1.04
*p <.05, **p <.01, ***p <.001

Table 8.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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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a) desire for accomplishment
       (b)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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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기업의 중간관리자인 30대 이상의 직장인
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
크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기업가 정
신과 개인적 특성 등을 포함한 창업의도에 관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각 구성요소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 특히 개인적 특성의 구성요소에 외향성과 내향성을 
포함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가 정신과 개
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네트
워크 조절효과 등을 연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창업의도 향상방안을 일깨워주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어 창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기업가 정신은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향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 정신과 사회
적 네트워크는 창업의도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31,57]. 이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연히 활용하고 기업
가 정신이 높은 직장인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
킴으로써 창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둘째, 개인적 특성은 외향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향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성은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
도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네트워크 
또한 창업의도와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킹
이 활발한 사람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며[58] 
스스로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신념과 자신감이 있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11]. 개인이 자신이 지니고 있
는 개인적, 환경적 역량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창
업의도를 높게 인지하면 자신의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외향성·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 외향성, 사회
적 네트워크, 창업의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내향성·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사회적 네트
워크가 창업의도를 유의하게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활동이 창업성
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보이며 지지되었다[57].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
다. 개인적 특성이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창업의
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침을 밝혀 직장인들의 창업의도에 
중요한 변인 관계를 입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
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적 특
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활발한 관심을 받고있는 창업의도
를 핵심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잠
재적 예비 창업자 육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의의
를 가질 수 있다.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
한 직장인들의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은 그렇지 않은 직
장인들에 비해 창업의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념
을 갖는 것이 중요하여 적절한 지원은 창업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가가 현재 직면
하고 있는 개인적, 환경적인 문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 미래의 기업가를 위한 정부의 창업지
원제도와 함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연구에서 표본의 대표성 및 이에 따른 일반

화 가능성이다. 본 연구는 편의를 위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확
장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향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직장인과 비직장인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성적인 조사방법론을 활용한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심도있는 이해와 결과를 제공할 필
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요인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
장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
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변수, 심리적 변수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창업의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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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연구하였다. 추가적으로 예비 
창업가의 창업경험의 유무, 통제력 등 다른 변수들도 고
려될 수 있다. 향후 창업의도 연구에서 이런 변수들을 고
려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이나 직종에 따라 직장인의 창업의도는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여 더욱 정밀한 탐색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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